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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types of traumatic event experienced by Volleyball players and then

prepare to take-off the serial process of posttraumatic growth to schematize a causal network by

organizing the factors for overcoming adversity.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collected by distributing

open-ended questionnaires to 77 professional Women's volleyball players in 2013-2014 and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by inductive content analysis. These results were schematized by the causal network. As

a result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trauma were categorized into four general areas: member conflict,

competence loss, physical injury, and coach conflict and the emotions relative to the trauma were

categorized into four general areas: powerlessness, pressure, dejection, and hostility also coping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eneral areas: social support, interven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control. Finally, positive growth emerged as psychological leap, performance improvement, psychological

maturity, and emotional stability. And as a result of the categorized study, br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to the posttraumatic growth by causal network.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at volleyball

players experienced a positive development on themself after overcoming the problem that they had

suffered psychological scars from a traumatic event. In doing so, the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resources that helped them in their positive liv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ects to provide the

players who have been scratched in mind because of the traumatic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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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선수에게부상, 지도자와갈등, 주요타자의과도한기대,

슬럼프 등의 사건은 때론 외상(trauma)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은 선수에게 지우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극복과정을 통한 우화(羽化)는 개인에

게 성장의 촉매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외상사건으로 인

한 고통의 극복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변화를 외상후

성장(Posttramatic Growth; PTG)이라한다(Tedeschi

논문 투고일∶2016. 03. 23.
논문 수정일∶2016. 05. 17.
게재 확정일∶2016. 07. 28.
*저자 연락처∶윤영길(ykyun@knsu.ac.kr).
*김현주의 석사학위 논문(2015)을 토대로 작성

& Calhoun, 2004). 스포츠에서 선수의 외상후성장은

어떻게 나타날까?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을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DSM-Ⅴ)에서는 전와(戰渦), 재난, 테러 등 생명

을 위협하는 사건은 물론 타인 또는 비합리적 상황에 의

한 불안, 개인의 이상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APA,

2013). 최근에는 객관적 지각과 개인의 주관적 입장을

강조한 심리적 상처까지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Rhee,

2009). 이러한 외상은 직ㆍ간접적 경험으로 인해 부정

적 심리결과를 유발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이다

(Tedeschi & Calhoun, 1996).

외상사건은 정상 범위를 넘어선 스트레스 경험(Im,

2013)으로 선수에게 심리적 고통이 된다. 고등학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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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운동포기의 원인을 탐색(Choi, 2003), 선수의 부

상형태와 원인(Lee, 1994), 올림픽메달리스트의 심리

적 외상(Yun et al., 2012) 등을 탐색한 연구는 부상

이나, 선배 또는 지도자의 관계 및 규범, 불안, 목표상실

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외상

사건은 스포츠가 직업인 선수에게 스트레스 사건 이상의

심리적 상처로 체감되는 사건이다.

외상사건은 주관적인 동시에 정신적 측면의 삶의 위

기로 사건의 특성이나 사건맥락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

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이는 서로 다

른 정서경험을 유발한다(Kim & Jung, 2014). 일반적

으로 급작스럽거나 사건의 통제 가능성이 낮은 정서경험

은 크게 지각되며,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 정서경험은 기

억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부정적 정서와 연결된 외상사건의 평가

와 극복과정에서 인간은 다양한 심리 전략을 활용한다.

외상사건의 극복과정에서 개인은 사건 원인과 통제

가능성은 물론 스스로 삶에 부여한 의미 등을 고려한다

(Shin & Chung, 2012). 그리고 사건에 대한 반추 또

는 재해석을 거치며 극복과정을 통해 외상사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Kim & Jung, 2014). 이처럼 외상사

건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신념을

복구하는 인지적 적응(Taylor & Armor, 1996)전략

을 구사한다. 극복과정에서는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외상사건을평가하기도한다(Lazarus, 1993).

적절한 대처는 자아를 보호하고, 사건 이전보다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돕는다(Tedeschi & Calhoun,

2004). 이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킴과 더불어 심리적 안

정을 유지한다. 변화로 형성된 긍정적 정서는 장기간에

걸쳐 긍정적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확장

(Kwon, 2015)되며, 외상사건 경험에서 감정 조절과

역경 극복을 위한 내적 자원을 습득해 성장 동력이 되기

도 한다(Kim & Shin, 2010; Min, 2010). 이러한 과

정에서 형성된 긍정적 자원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킴으

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심리적 성장을 촉진한다(Kim

& Seo, 2011).

외상후성장은 단순한 변화나 긍정적인 착각이 아닌

(Taylor & Armor, 1996) 외상경험 이전의 수준을 넘

어서는 긍정적 변화이다(Tedeschi & Calhoun,

1995). 이러한 외상후성장은 심리적 강인성, 자아탄력

성 또는 회복탄력성, 성장적 반추(Kim & Shin, 2010;

Lee, 2009),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의미(Kim &

Min, 2011; Rhee, 2009)등과 연결된다. 이처럼 개인

은 긍정적 변화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

거나 대인관계 지각이 변화하는 등의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Tedeschi & Calhoun, 1995).

외상후성장은 외상사건, 정서경험, 극복요인, 긍정적

성장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다(Tedeschi & Calhoun,

2004). 그러나 외상후성장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주로

개념고찰(Lee & Chung, 2008; Lee, 2009)이나 심

리적 변인탐색(Kim & Shin, 2010; Kim & Jung,

2014), 척도검증(Kim & Min, 2011) 등 외상후성장에

대한단편적또는결과중심으로진행되고있어성장과정의

거시적인이해를제한하고있다. 외상사건의극복이성장의

계기가될수있음을감안하면, 외상후성장과정의이해는

선수의 심리적 자원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체육학 분야에서도 외상후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부상의 인식전환을 통한 성장과 발전

의 기회마련(Lynne et al., 2011), 대처 후 심리적 강

인성(Hardy et al., 1996; Yoon & Yoon, 2013) 또

는 심리적 자원(Yun & Jeon, 2015) 등에 주목하여

대처나 극복요인의 관심 확장에 기여했다. 동시에 자아

탄력성과 주관적 행복감(Byun et al., 2014; Min,

2010) 등은 긍정적 성장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했

다. 이처럼 외상사건으로 인한 성장의 심리적 확장성을

감안하면, 스포츠 영역에서의 외상후성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배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도자의 불

신과 동료의 갈등(Yoon et al., 2006), 부상형태와 원

인분석(Lee, 1994; Lee & Kwon, 2002), 위협적으

로 평가되는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Anshel et al.,

2001) 등을 주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외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외상사건 극복

후의 긍정적 성장의 거시적인 이해를 제한하고 있다. 외

상사건과 사건의 극복과정이 삶의 자원으로 확대됨을 감

안하면, 외상후성장 과정의 이해는 선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깊이를 확장시킬 것이다.

한편, 일련의 흐름 또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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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과 네트워크(causal network)가 도입되고

있다. 인과 네트워크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질문

에 따라 추출된 자료의 경로를 인과적 흐름으로 도식화

(Huberman, 1993)하여 자료 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방법은 귀납적 범주화나 질

적연구의 자료제시 방법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참여자의

심리적 흐름을 강도와 방향 차원에서 인원수에 따라 숫

자로 표현된 화살표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가

되고 있다(Hanton & Connaughton, 2002).

체육학의연구방법에서인과네트워크를활용한연구는

부상 극복 후 획득한 긍정적 경험과정(Wadey et al.,

2011), 선수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와 대처전략 및 과

정(Nicholls et al., 2011), 요가를 통해 긍정정서와

변화체험 과정(Kwon, 2015)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과 네트워크는 기호체계를 활용해 문자 서술의 한계를

확장(Jung & Kim, 2007)시킨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

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자료에 내재된 흐름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Hanton & Connaughton,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구선수의 외상후성장 과정에

주목하여 첫째, 배구선수가 경험하는 외상사건, 정서경

험, 극복요인, 긍정적 성장을 구체화하고 둘째, 배구선

수의 외상후성장 과정을 인과 네트워크로 도식화하였다.

본 연구가 외상사건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인식을 개선

하고, 선수의 외상후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하기를 기대해본다.

연구방법

자료제공자

본 연구에는 2013-2014 프로배구시즌에 참여한 77

명의 여자배구선수가 자료를 제공하였다. 자료제공자는

연구자와의 친밀감, 자료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하였

다. 자료제공자의 구체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은 연구과정에 참여자와 상호작

용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기능(Glaser & Strauss,

2012)을 함과 동시에 선수와 종목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는 배구선수 경험, 부상경

험 등의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지식을 본 연구과정에 투

영하였다.

Team Players Age(M) Experience(M)
A 13 24.5(±4.6) 13.3(±3.8)
B 15 22.9(±2.5) 11.3(±3.1)
C 13 24.1(±3.4) 12.6(±4.6)
D 11 25.5(±4.2) 14.2(±4.7)
E 12 24.9(±5.4) 13.2(±5.3)
F 13 26.4(±6.1) 14.0(±5.1)

Total 77 24.7(±4.5) 13.1(±4.2)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자료수집

본 연구는 배구선수의 외상후성장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인과 네트워크의 매트릭스 원리와 외상후성장 과정

의 진행(Tedeschi & Calhoun, 2004)을 토대로 질문

지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인과 네트워크를

주제로한단행본과선행연구(Hanton &Connaughton,

2002; Jung & Kim, 2007; Kwon, 2015), 인과 네

트워크의 도식화 절차(Matthew et al., 2012)를 토대

로 반구조화 형태로 제작하였다. 구성한 문항은 <Fig.

1>과 같다.

Fig. 1. Semistructur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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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본연구에서는배구선수의외상후성장과정을탐색하기

위해 질문지 제작, 자료수집, 결과도출, 결과검증 단계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질문지 제작단계에서는 외상후성장과 인과

네트워크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예비설문 문항을 구성하였

다. 여자실업팀선수 22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진행

하고, 설문결과와 문항구성, 질문지 등을 내용으로 전문

가회의를 통해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각 팀의 지도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팀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윤리적 쟁점에 기반한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하고, 설문 동의를 구하였으며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

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결

과를 기술하는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으로 구성한 서면동의를 진행하였다.

결과도출 단계에서는 질문지의 흐름을 토대로 수집된

원자료의 귀납적 범주화를 시행하였다. 범주화 결과는

요인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빈도를 산출하고, 도출된

내용은 요인에 해당 사례의 빈도를 누적하여 화살표로

연결하였다. 범주화를 통해 수집된 각각의 결과는 요인

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후 추출된 변수들은 인과 네트워

크로 도식하였다.

결과검증 단계에서는 각 범주화 결과와 인과 네트워

크의 자료를 통합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개인감정이나

편견의 개입위험을 염두에 두고 원자료를 면밀히 검토하

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

별로 구성원 검토(member checking)를 진행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질적연구 경험이 많은 스포츠심리학 교

수와 스포츠심리학 전공 박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회

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및 논의

외상후성장 과정

외상후성장의진행과정인외상사건, 정서경험, 극복요인,

긍정적성장의탐색결과와이에따른논의는다음과같다.

외상사건

배구선수가 경험한 외상사건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사건으로 선배의 괴롭힘, 이간질, 집단따돌림,

선배와 지도자의 언어폭력 등 팀 구성원이나 주요타자와

의 관계로 구성원과의 갈등을 경험한다. 또한 경기력 정

체로 인한 미래의 압박감, 팀 해체로 인한 슬럼프, 패배

의 원인제공, 고립감 등과 운동 중 부상 그리고 부상으

로 인한 수술, 우울증과 빈혈 등의 질병으로 외상을 경

험했으며, 지도자의 구타와 폭언, 차별, 무시함 등의 외

상사건을 제시하였다. 배구선수의 외상사건은 <Table

2>와 같이 범주화된다.

Raw 
data(n) Sub factors(n) Main 

factors(n/%)
...

(43)
bullying(24) alienation(14) 

verbal- violence(5)
member conflict

(43/35%)
...

(32)
future pressure(17) slumps(12) 

emotional loneliness(3)
competence loss

(32/26%)
...

(25) injury(20) illness(5) physical injury
(25/20.3%)

...
(23)

physical punishment(13) 
verbal punishment(10)

coach conflict
(23/18.7%)

Table 2. Trauma of Volleyball Player

배구선수가 경험한 구성원과 갈등은 동료 또는 인간

관계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Yun et al., 2012)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팀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도자와 갈등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경기력 저하, 인성 및 자아성장에 영향

을 미친다(Choi & Kim, 2011). 특히 부상은 신체적

상처로 인한 심리적 상처로 확장되어 자아손상으로 이어

질 위험이 있다(Jang & Ahn, 2011; Lee, 1994). 심

리적 외상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심각성이 간과

(Im, 2013)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De Dreu & Van Vianen,

2001). 이처럼 외상사건은 배구선수에게 심각한 심리

적 상처가 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선수생활 포기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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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경험

배구선수는 외상사건에 <Table 3>과 같이 무력감,

압박감, 상실감, 적개심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

Raw 
data(n) Sub factors(n) Main 

factors(n/%)
...

(69)
hopelessness(28) mel-
ancholy(21) doubt(20)

powerlessness
(69/54.3%)

...
(26) fear(15) anxiety(11) pressure

(26/20.5%)
...

(18) despair(12) distrust(6) dejection
(18/14.2%)

...
(14) anger(8) hatred(6) hostility

(14/11%)

Table 3. Emotional experience

배구선수는 벗어나고 싶다는 무망감과 우울감, 그만

하고 싶다는 회의감 등의 외상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한다. 또한 외상 후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불

안감, 절망감이나 불신, 복수심과 같은 분노와 증오를

경험한다. 부정적 정서는 외상사건으로 인하여 좌절된

소속감, 스스로에 대한 상실감, 환경의 부정적 시각 등

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유발하여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있다.

배구선수가 외상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무력감은 사건

지각과정을 통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제한시키는 객관

적인 상태표출이다(Lee et al., 2014). 이러한 경험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하여 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특히 상실감은 정

신적 고통이 크고 충동성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도

자나 주요타자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Kim & You,

2012). 이처럼 외상사건으로 유발된 부정정서는 부정

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극복요인

배구선수는 부정적인 정서를 <Table 4>와 같이 사회

적 지지, 중재전략, 심리조절을 활용해 극복한다.

배구선수는 동료의지지, 가족의지지, 지도자의 지지등

사회적 지지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외상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사고전환, 이해하려

Raw 
data(n) Sub factors(n) Main 

factors(n/%)

...
(57)

support of colleagues(26)
support of family(21)
support of coaches(10)

social support
(57/52.3%)

...
(35)

changes of thought(18) 
alleviation strategies(12) 

self-suggestion(5)

intervention 
strategies

(35/32.1%)

...
(17)

self-regulatory(10) detached 
coping(7)

psychological 
control

(17/15.6%)

Table 4. Coping factors of trauma

는 완화전략, 이미지 트레이닝과 같은 자기암시 등의 중

재전략을 구사한다. 또한, 스스로 극복하려는 자기규제

와 적응 노력 그리고 시간에 맡긴다는 초연대처로 심리

적 대처를 언급하면서 극복요인이 긍정적 성장의 가교

(架橋)역할임을 방증하였다. 결국 팀 스포츠는 구성원

기반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

수성은 주요타자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

외상사건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사고와 정서,

대처는분리될수없는개념이다(Lazarus, 1993). 특히

긍정적 사고는 외상사건 평가에 융통성을 제공해 행동의

합리성을 증진시키며(Shin & Kim, 2006), 사회적 지

지는 문제 대처 기술과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고 메타인

지과정을 활성화시켜 긍정적 성장을 유발한다(Kim &

Seo, 2011). 이처럼배구선수는심리적고충에굴기하지

않고, 대응하여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였는데, 이러한 결

과는극복요인이외상후성장을위한매개요인임을시사한다.

긍정적 성장

배구선수는 외상사건을 극복하면서 <Table 5>와 같

이 심리적 도약, 경기력 향상, 사회적 성숙, 정서적 안정

등의 긍정적 성장을 경험한다.

배구선수는 외상사건을 극복하면서 형성된 낙관적 시

각으로 활력과 자기조절력이 강해지는 동시에 강해진 내

성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목표를 향한 노력과 고난

에서의 동기부여 등 경기력을 위한 심리적 자원을 구축

한다(Yun & Jeon, 2015). 또한 개인 내면에서 국한

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외상사건과 부정적 정서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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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data(n) Sub factors(n) Main factors(n/%)

...
(54) 

vitality promotion(23) 
self-regulation(19) 

optimism(12)

psychological leap
(54/46.2%)

...
(35)

motivation(15) steadiness 
growth(14) goal setting(6)

performance 
improvement
(35/29.9%)

...
(17)

sympathy(10) 
self-attachment(5) 

teamwork(2)

psychological 
maturity

(17/14.5%)

...
(11)

relaxation(7) 
appreciation(2) 

religious belief(2)

emotional stability
(11/9.4%)

Table 5. Positive growth after trauma

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동정심이 강화되는데, 이는

팀과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적인

방향으로 확장된다.

배구선수는 외상사건을 극복하면서 심리적 항상성 유

지 방법이나 전략을 강화하고(Jeon, 2014), 부정정서

를 완화해 삶의 의미를 확장한다. 변화의 배경에는 사건

의 평가과정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확보한 영향이 자리했

을 개연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성장은 성공과 실

패의 확장에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자신과의 공감적 소

통을 활성화시키는 외상후성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Cerin et al., 2000).

종합하면, 배구선수의 외상경험은 심리적 상처로 성

장의 방해요인임과 동시에 팀의 운영과 경기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외상후성장에 주목하면,

배구선수는 역경극복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탐색

의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 긍정적 성장을 경험한다.

외상후성장 과정의 인과 네트워크

외상후성장은 외상사건, 정서경험, 정서극복, 극복을

통한 성장을 경험한다. 이에 따른 외상후성장 인과 네트

워크는 <Fig. 2>와 같다.

Fig. 2. The Posttraumatic growth of Volleyball player by the causal network( n≤10, 11≤n≤20, 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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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사건에 따른 정서경험

배구선수는 외상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

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성원과 갈등으로 인해

무력감과 적개심을, 유능감 상실로 인해 무력감을, 신체

적 부상으로 인해 압박감을, 그리고 지도자와 갈등으로

인해 무력감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반면 유능감 상실이

나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적개심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적개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남을 감

안하면, 구성원이나 지도자와의 갈등은 이차적 정서경험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개인의 삶을 부정

적 상태로 확장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Im, 2013).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건은 더욱 크게 지각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음을 지각하면 상실감과 무력감

으로 나타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각한 외상으로 고

착될 위험이 있다(Teceschi & Calhoun, 1995). 또한

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을 위협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수행만족을 감소시킨다(Jones et al.,

2009). 이처럼 외상사건으로 인한 정서경험은 심리적

상처를 유발함과 동시에 부정적 결과로 고착되어 삶의

기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Tedeschi & Calhoun,

1996).

정서경험에 따른 극복요인과 긍정적 성장

배구선수는 심리적 상처를 가중시키는 외상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으나 사회적 지지, 중재전

략, 심리조절 등을 활용하여 사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

였다. 가장 크게 지각한 무력감은 사회적 지지로 상실감

은 사회적 지지와 중재전략을 활용해 부정적 정서를 극

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일상공유와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Shin & Chung, 2012). 사회적 지

지를 통한 극복은 삶의 의미, 목적과 방향 발견, 올바른

행동 판단을 지각함으로써 자존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

구(Paik & Seo, 2014)와 맥을 같이한다,

배구선수는 외상사건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

지만, 자신의 방략적 극복을 통해 심리적 도약, 경기력

향상, 사회적 성숙, 정서적 안정 등의 긍정적 성장을 경

험한다. 이러한 성장경험은 외상사건의 대처와 극복 노

력으로 인한 긍정적 성장의 결과로 삶의 자원으로 확산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역경 극복 후의 긍정적 성장은

삶의 도약이나 심리적 자원을 구축하여 개인의 신념과

목표, 행동, 자아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변화를 유발한다

(Lee & Chung, 2008).

외상후성장 과정의 전개

외상사건, 정서경험, 극복요인, 긍정적 성장 과정을

인과 네트워크로 도식화한 결과, 배구선수는 외상사건

중 구성원과 갈등, 지도자와 갈등, 유능감 상실로 인해

무력감을 강하게 경험하였다. 갈등과 상실로 인한 무력

감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도약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가 성장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Lee, 2009; Rhee, 2009;

Tedeschi & Calhoun, 1995, 2004)를 토대로 주요

타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과 상실감

을 경험하였다. 부상은 자기 체계 내 변화와 적응의 어

려움뿐만 아니라 수술, 통증과 재활기간, 질병 등의 위

기감 유발하기 때문에 자아 손상, 무가치감, 자기비난

등의 이차적인 심리적 상처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Jang & Ahn, 2011). 이처럼 외상사건에 따른 고통

은 사건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지만

(Kim & Shin, 2010), 중재전략을 활용한 극복노력은

심리적 고통 감소와 긍정적 반응에 기여하여 외상후성장

을 유도한다(Lee & Chung, 2008).

배구선수는 사회적 지지와 중재전략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극복한 결과, 심리적 도약과 경기력 향상의 성장

경험을 제시하였다. 즉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체득한

긍정적 성장은 자신의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뿐

만 아니라 긍정, 인내심과 의지, 자신감 향상 등으로 확

장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문제를 융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문제해결 능력(Yoo, 2010)의 결과로 심리자원의 향상

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도약은 긍정적 지각을 회복함으로써 지금ㆍ여

기에 집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자

신의 삶을 의미 있게 구축하기 위한 긍정적 성장이다

(Lee & Park, 2011). 이러한 성장은 자신에 대한 지

각과 타인에 대한 민감성과 더불어 탄력적인 대인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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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Ahn et al., 2009)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심리적 도약은 좌절 또는 실패 등의 상황적 난관을

스스로 대처하고 조절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 심리경

험의 성장임을 방증한다(Kim & Yoo, 2007).

한편, 배구선수는 외상사건 중 유능감 상실과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적개심은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적개심은 사회ㆍ인구학적 변인으로 학교 유형, 학

년, 성적 및 왕따 경험을 통해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Park & Koo, 2005) 타인과 관계성이 적은 원인에 대

해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종합해보면, 배

구선수의 삶에 긍정적 성장과 변화를 유발한 외상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었으나, 사건을 극복하면서 긍정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배구선수의 외상사건, 정서경험, 극복요인,

긍정적 성장을 탐색한 뒤, 각 사례의 흐름을 인과 네트

워크로 도식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외상후성

장 질문을 토대로 범주화되었으며, 범주화된 자료는 인

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통해 가시화하여 외상후성장의 의

미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 배구선수는 구성원과 갈등,

유능감 상실, 신체적 부상, 지도자와 갈등의 외상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외상사건으로 인해 무력감, 압박감, 상실

감, 적개심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 중재전략, 심리조절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였

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도약, 경기력 향상, 사회적 성

숙, 정서적 안정의 긍정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성장경험은 긍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의 발

현으로 압축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전이되며, 거시적으로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 확

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외상후성장을 주제로 하여 외상사건이 긍

정적 성장으로 이어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

든 선수가 외상사건을 경험하며, 극복과정을 통해 긍정

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

서는 외상사건의 요인, 이로 인한 심리적 상실과 도약

등을 분류하여 탐색한다면 선수가 고민하는 은퇴요인과

긍정적 성장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외상

사건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외

상후성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체육학계에서 선수의 도약경험은 긍정심

리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심리적 역경을 이겨낸 후

성장 경험을 제시하는데 있어 긍정심리와 외상후성장의

개념은 접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긍정심리는 심리상태에

집중하여 행복함 또는 긍정적 마인드를 지향하는 반면,

외상후성장은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고통을 인정함과

동시에 극복과 성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는 데에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현장에서 외상후성장 개념을

확장하여 운동선수의 외상후성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

도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방법과 관련해 선수의 경험과 경험에 따른

일련의 흐름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과 네트워크

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인과 네트워크는 자료를 연속적

이고 거시적으로 도식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수의 자

료를 장기적으로 수집해 논의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일련의 과정을 시간적 또는

방향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외

상사건과 외상후성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를 제공

하는 동시에 체육계에 외상후성장에 대한 관심의 확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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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의 외상후성장 과정

김현주․윤영길(한국체육대학교)

본 연구는 배구선수가 경험한 외상사건을 기반으로 외상후성장 과정을 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3-2014년 프로배구시즌에 참여한 여자배구선수 77명을 대상으로 반구

조화 질문지를 사용하여 외상후성장 요인을 추출한 뒤,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

식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결과, 외상사건은 구성원과 갈등, 유능감 상실, 신체적 부상, 지도자와 갈등의 4개

영역으로 범주화되었고, 외상사건에 대한 정서경험은 무력감, 압박감, 상실감, 적개심의 4개 영역으로, 외상사

건을 위한 극복요인은 사회적 지지, 중재전략, 심리조절의 3개 영역으로, 긍정적 성장은 심리적 도약, 경기력

향상, 사회적 성숙, 정서적 안정의 4개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범주화 결과는 외상후성장 과정의 질문

흐름에 따라 인과 네트워크로 도식화하여 외상후성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연구결과, 배구선수는 외상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하였으나 어려움을 극복하여 긍정적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배구선수에게 성장경험은 긍정적인 일상을 향유할 수 있는 자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가 선수에게 외상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외상후성장, 외상사건, 긍정적 성장, 배구선수, 인과 네트워크


